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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기예금 연 4%시대 목전…은행에 '뭉칫돈' 몰린다 뉴스1

우리은행, 'WON플러스 예금' 금리를 1년 만기 기준 최고 3.99%로 판매… 직전날대비 0.05%p 인상… 미국 연준 발표 이후 채권 금리 뛰면서 해당 상품 금리도 인상

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같은 기간 연 4%에 가까운 금리로 예금 상품 판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대에 고객에 묶으려는 의도

금리 3% 미만 소상공인 대출 비중 9개월새 72%→24%로 연합뉴스

6월 말 기준 현재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중 연 3% 미만 금리 적용받은 대출 비중은 23.6% 차지… 불과 9개월 만에 48.5%p 급락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변동금리 위주인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많이 증가한 것도 영향

'시한폭탄' 자영업 다중채무자 올해 45%↑…평균 4.7억 빚더미 연합뉴스

자영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 잔액은 총 6월 말 현재 약 688조원으로 집계… 작년말대비 8.0% 많고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

기업대출 받은 자영업자 수도 6개월 만에 325만 327명으로 16.5% 증가… 1인당 대출액은 평균 2억 1,175만원 수준

네이버파이낸셜-하나은행 맞손…"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출시" 한국경제TV

네이버파이낸셜, 하나은행과 '금융소비자 편익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첫 사례로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내달 선보일 계획

금융위원회, 지난 7일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선불충전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와 이자 혜택, 결제시 적립까지 모두 누릴 수 있어…

보험사 상반기 RBC, 200%대 안정권…'LAT 40% 자본인정' 영향 아주경제

올 상반기 기준 보험사들의 RBC비율 218.8%로 전분기말 대비 9.4%p 상승… 2분기 회계부터 LAT 활용한 잉여금의 40%를 자본으로 인정한데 따른 영향

업권별로는 생보사 RBC비율 전분기말 대비 7.4%p 오른 216.2%... 손보사 RBC비율 전분기말 대비 12.7%p 상승한 223.2% 기록

달아오른 주행거리 비례 車보험 경쟁…수익성은 ‘글쎄’ CEO스코어데일리

올 상반기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 손보사 3사(악사, 하나, 캐롯)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6.1%로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

5개 중소형사의 점유율이 9.1%로 격차가 2년만에 4.8%p에서 3%p로 줄어… 온라인 판매 손보사들이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운 적극적 마케팅 통해 고객 유치한 결과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연말까지 면제 연합인포맥스

금융위원회, 합동점검 회의 열고 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연장 시행 방안 논의… 연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 상장사는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없어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 완화하고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당분간 이같은 부담 줄여주기로…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하면 돼…

'위기를 기회로'…삼성·한투·대신증권, 채권판매 열중 굿모닝경제

증권사들, 증시 악화 상황을 채권판매로 활로 찾기 나서… 한미금리 역전으로 증시 변동성 확장 불가피한 상황에 투자자들이 채권으로 몰리는 니즈 파악한 결과

연말까지 채린이를 잡기 위한 증권사 간 경쟁 심화 예상… 삼성증권, 이달 초 선보인 해외채권 모바일 매매 서비스가 일주일만에 60억원 투자금 모으며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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